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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밀리 리차즈는  
어떻게 “말할 준비”가 되었는가?

한 매체는 이렇게 전했다. “유타 

출신의 그 여성이 회의장 전체에 

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지 

염려스러웠다. 다른 연사들은 그런 

점에서 실패했던 터였다. 하지만, 놀라움과 

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, 그녀의 또렷한 어조는 

회의장의 가장 먼 곳까지 속속들이 울려 퍼졌다. 

그녀의 연설은 진정한 승리를 쟁취했다.”1

에밀리가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

남아 있지는 않지만, 한 기자는 그녀의 연설이 

약 30분간 이어졌다고 보도했다. 그녀는 “편견을 

줄여 주는” 사실과 개념을 제시하는 “해박하고 

논리 정연한 발표”를 했다. 이 기자는 이어서 

그날 에밀리의 말에는 “온화한 영”이 담겨 있어서 

유타 준주에 대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

누그러뜨려 주었다고 말했다.2

하지만, 에밀리가 처음부터 늘 

그렇게 능숙한 연설가였던 것은 

아니었다. 그녀는 당시 본부 상호부조회 

회장이었던 엘리자 알 스노우가 해 

주었던 조언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. 

“처음 [스노우 자매님이] 모임에서 

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하셨을 때, 

나는 응할 수 없었다. 그러자 그분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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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괜찮습니다. 하지만, 다시 말씀해 

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때, 

말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노력해 

보세요’라고 하셨다.”3

에밀리는 이 충고를 마음속에 간직했다. 

그리고 자신이 필요할 때 말할 준비가 되어 

있도록 노력했다. 에밀리 리차즈처럼, 우리는 

항상 “[우리]의 입을 열[어]”(교리와 성약 60:2) 

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

한다.

에
밀리 리차즈는 미국 

수도인 워싱턴 D.C. 

에서 개최된 전미 

여성 참정권 협회 회의에서 

좁은 연단에 올라섰다. 그녀는 

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

중요한 경험의 하나가 될 것임을 

알았다. 1889년 당시는 유타주의 

여성 참정권 및 복수 결혼을 

주제로 맹렬한 논쟁이 일어났던 

때이다. 에밀리는 긴장이 되긴 

했지만, 자신의 가정과 성별, 

종교를 대표해 이야기할 준비가 

되었다고 느꼈다.


